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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제2차 비교시찰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2차 비교시찰을 진행했다.(사진=인천 서구의회)

인천시 서구의회 서구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

2차 비교시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교시찰은 동아시아 3개국(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

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

시’로 선정된 전주의 문화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뤄졌다.

전주 문화 우수성 벤치마킹…상권 활성화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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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는 비교시찰의 첫 목적지인 전주문화재단을 방문해 사무국장의 안내로 팔복예

술공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전주문

화재단과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체험박물관 전주난장을 방문, 서구의 구도심과 빈집들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전주시민의 특색있는 시장문화인 도깨비시장과 남부시장을 시찰했다. 도깨

비시장과 바로 인접한 남부시장에서 전주시민들의 일상 및 시장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서구의 시장문화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어 방문한 한옥마을에서는 서구의 마실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을 비교대상으로 발전시

킬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명물인 초코파이 체험을 진행했다. 서구의 브랜드 식품인 정서진 노

을호떡, 정서진 아라 초콜렛을 초코파이 체험처럼 적용하는 등 인천 서구의 명물로 브랜

드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완 대표의원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우수성을 보여주신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분들

께 감사드린다. 서구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고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약해주신 연구단체 회원분들께도 다

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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